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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서 동시에 하늘에도 보물을 쌓아둘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
서는 한 마디로 단호하게 너희가 땅에 보물을 쌓아 두면서 동시에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없고, 너희가 하나
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맘몬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마 6:24). 

맘몬(mammon)은 헬라어로 부나 재물을 뜻하는 말이다. 부나 재물, 돈이 인격체가 아니지만 그것이 마치 신
처럼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것에 종처럼 끌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하나님
을 섬기는 것과 대등한 위치에 서는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이 아니라 맘몬,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
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맘몬은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것
이다.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마 6:19)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보물”은 무엇
을 가리키는가? 다이아몬드나 금과 같은 보석을 가리키는가? 예전에는 비단과 같은 옷감과 곡물, 그리고 보
석들이 보물이었다. 그러면 요즈음은 어떠한가? 노른자 땅과 고층 건물을 소유한 사람, 수많은 석유가 매장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물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도 있다. 보물이란 자기가 가장 아끼며 소장하고 있고 가장 많은 시간과 정열과 자본을 투자
하는 대상이다. 건강, 학위, 명예, 권력, 자존심 같은 것이 우리의 보물일 수 있다. 과연 나의 보물은 무엇인
가? 

그런데 이 보물이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첫째로, 그것들은 “너
희를 위하여(for yourselves)” 쌓아둔 보물이다는 사실이다. 돈이 보물인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돈을 버는 것
인가? 솔직히 말해 “나를 위하여” 버는 것이 아닌가? 내가 쓸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더 나은 편리와 
안락함을 누리려고 나를 위하여 돈을 버는 것이다. 다른 보물도 마찬가지이다. 우선은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인정받기 위함이다. 이처럼 우리의 보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은 나 자신을 위하여 쌓으며, 투자하고 노
력하고 아까워하고 즐기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로, 이런 보물들은 이 땅에서나 보물로 여겨지는 것들이다는 사실이다. 즉,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이
고 유한한 것이다. 이런 보물들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면 잃을 수밖에 없는 것
들이다. 아무리 비싼 옷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이 먹어 곰팡이가 들면 그 옷감은 쓸모가 없
다. 아무리 광활한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충해가 한 번 쓸고 가면 끝장이다. 아무리 수많
은 곡물을 비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쥐들이 갉아먹기 시작하면 언제 바닥날지 모른다. 그리고 이렇게 좀이나 
부식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보석들은 도둑들이 훔쳐 간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의 집들은 대부분이 흙벽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둑들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보석들을 훔쳐갔다고 한다. 이렇게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들
이다. 영원한 것들이 아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보물은 영원한 것인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
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남긴 우리 이름을 얼마나 사람들이 기억해 줄 것이며, 그렇게 기억
해준들 이미 이 땅에 없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처럼 인간이 추구하고 소유하고 있으며 누리는 그 어떤 보물도 결단코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 이 세상에
서의 우리의 삶이 끝남과 동시에 손 털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
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위하여 보물을 이 땅에 쌓으
려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야 되겠는가! 


